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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특정지역에사는사람의총합계로정의된다. 지구상

에는 다종다양의 인종이 존재하고, 이들 전체는‘인구’의

범주로간주된다. 오늘날인류학자들은인구가늘었다줄었

다하여인류미래의문제점과해결책등을다양하게제시하고

있다. 인구는단지숫자의증감에그치는것이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정치적흐름과밀접하게관련되고있으며, 인류의

생존문제와직결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를 거쳤고, 최근

저출산·고령화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하고있다. 광복

이후중국·일본등에서귀국한사람들로 1946년에집계된

인구는약 1,900만명에달했다. 이후전쟁으로전쟁희생자

의 증가와 피난민, 전쟁고아 등으로 인구변동을 겪었다.

1955년부터인구가급격하게증가하였는데, 이시기는흔히

제1차‘베이비붐’으로불려진다. 1960년대들어서면서본격

적인 경제개발로 인구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다.

1961년 정부는 체계적인‘가족계획’을 통해 산아조절을

경제개발을 위한 인구정책의 하나로 강조하였고, 뒤이어

전국적으로가족계획운동을추진하였다. 이러한인구억제

시책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정부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계몽과혜택, 제약등의정책을폈다.

그결과1960년대한가족에서적정출생아를3명으로제시

되었으나, 1970년대와1980년대에는각각2명과1명을기록

하게되었다.

한편인구억제정책은1990년대중반에들어서면서정반대의

기조로 바뀌었다. 1996년 정부는 이른바‘신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인구복지에주안을두고기존의인구억제에서인구

장려(출산장려)로 방향을 바꾸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변화는저출산으로장래인구부양의심각한불균형

을초래할것이라는우려도있으며, 저출산으로2017년전후

해서는 총인구의 증가는 감소로 바뀌고, 2050년에는 현재

4,900만 명에서 4,200만 명으로 감소된다는 통계도 제시

되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경제활동인구가

고령인구를부양해야하는부담이늘어남으로써인구정책에

장기계획수립이요구되었다. 
▶ 1970년대 가족계획 홍보 리플릿(개인 소장)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통계청 보도자료,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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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인구조사법(1949년, AA0001670)

이처럼지난60여년의우리나라인구정책은급격한변화를

겪었고, 그러한변화양상이다양한기록을통해서도드러난다.

아울러향후인구의변화등의추세를전망하는데있어서도

과거의기록은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한편으로는지난세대

의 인구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러한면모를시대를나누어살펴보도록하자.

광복에서 1950년대 : 인구변화, 지난날의거울

광복이후중국과일본, 미국, 소련등지에서살았던동포

들이대거귀국길에오른다. 이들에대한정확한통계는없지만,

1944년「조선통계연보」의총인구는약 1,600만명으로집계

되었으며, 1946년 미군정에서 발표한 통계에는 약 1,900만

명이었다. 따라서약2년동안300만명의변동이있었는데,

이는광복이후해외에서입국한동포들때문으로추정된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인 1949년 5월 1일정부는최초로

‘총인구조사’를실시하였다. 총인구조사의목적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방향과대책을수립하는데매우긴요한자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한인구도 총인구조사 결과 약

2,000만명에달했다. 

䧏
알맞게낳아서훌륭하게키우자1961년

시기별가족계획표어

덮어놓고낳다보면거지꼴을못면한다1963년

3명 자녀를 3년터울로 35세 이전에단산하자1966년

딸·아들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1971년

잘키운딸하나열아들안부럽다1980년

둘도많다하나낳고알뜰살뜰1982년

하나로만족합니다. 우리는외동딸1986년

엄마건강아기건강적게낳아밝은생활1990년

낳을수록희망가득기를수록행복가득2006년

아빠! 하나는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갖고싶어요.2004년
▶ 1960년도 한국 국세조사에 관한

계획안(1958년, BA008218 )



기록인 | 2011 Autumn + Vol.1673

기록으로읽는‘인구정책’어제와오늘

72

기록의 발견Record

정부는가족계획을범국민적운동으로추진하기위해, 중앙에‘가족계획심의

위원회’를설치하였고, 지역에는‘대한가족계획협회’와지역보건소등이운동

의주체가되도록지원하였다. 특히대한가족계획협회는전국적인네트워크를

활용하여지역별운동을전개하였고, 1968년에는「가정의벗」이라는잡지책도

내놓았다. 같은 해 정부의 지원 아래 각 마을단위로‘가족계획어머니회’가

조직되어, 도시와농촌에서대대적인가족계획실천활동에들어갔다.

한편정부는출산억제를위한다양한계몽을위해각종방송매체등을통해

가족계획의당위성을보급시켜나갔다. 이와더불어스웨덴, 미국등의재정적

·인력 지원을 통해, 정부의 인구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972년경제개발3개년계획이시작될무렵에는출산율이1.9%까지떨어지는

성과를거두었던것이다. 

보건사회부가가족계획을본격적으로추진할무렵인1961년가족계획지도자

훈련용교재를발간하여배포하였는데, 이교재에서바람직한자녀수는4명으로

제시되었다. 이외에도정부는전국의보건소에‘가족계획상담소’를설치였고,

피임약을무료로보급하고자하였다. 특히보건소가설치된농촌이주요대상

이었는데, 농어촌을대상으로‘이동시술반’을설치하여피임보급과계몽교육

실시에나섰다. 이와함께 1963년 6월에보건사회부에설치된모자보건반은

가족계획 업무를 전담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모자보건과의 신설과 함께

가족계획계와모자보건계를두어정부의주요사업으로가족계획을추진할수

있는조직체계가꾸려졌다.

이 시기 가족계획의 대표적인 슬로건은‘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3자녀를3년터울로35세이전에낳자’는것으로‘3·3·35’운동

으로불렸다. 이외에도‘알맞게낳아서훌륭하게기르자’·‘원하는수의좋은

자녀를알맞은터울로’·‘행복한가정은가족계획실천으로’등이길거리벽보

와각종방송매체에서흘러나왔다. 슬로건에서볼수있듯이, 1950년대 5명,

1960년대초4명, 1960년대중반에3명으로시기에따라적정자녀의출산이

줄어들고있다.

1970년대에들어와서인구억제정책은더욱체계화되었으며, 법적·제도적

장치까지확대되었다. 제3차경제개발계획시작과함께정부는가족계획10개년

계획을수립하여1972년현재1.9%인인구증가율을1976년에는1.5%로낮춘

다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대대적인노력을강구해나갔다. 전국적으로가족

계획운동이더욱조직화되었고, 각종세미나를개최하여범국민적인구억제의

토대를마련코자했던것이다.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
(1961년, BA0084266)

▶가족계획사업추진에관한종합보고
(1966년, BA0138621)

▶가족계획 사업 제3차 5개년계획
(1972~1976) (1972년, C12M32779)

▶ 1955년 간이인구 총조사 관련 리플릿(개인 소장)

이후인구조사로 1955년‘간이총인구조사’가내무부소관으로실시

되었으며, 1960년에는이름을바꾸어‘국세조사’로추진되었다. 이후

인구조사는‘인구주택총조사, 인구총조사’등의이름으로5년에한번씩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사회지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있다. 

한편 1950년 6·25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젊은

청년층의죽음과피난민의대규모월남등으로인해남한의인구는큰

변동이없었으나, 내부적으로출생인구의일시적감소로이어졌다. 이후

전후복구가본격화되는1955년무렵부터는다시인구가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되는데, 이시기에태어난사람들을흔히‘베이비붐’세대라고

칭한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98%였으며,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도6.3명에달했다.

그 결과 남한 전체 인구는 1955년 2,150만 명에서 1960년에 약

2,500만명으로늘어났다. 이시기한가정에서태어나는출생아는평균

5명이되어야한다는슬로건이유행할정도였다. 

1960년~1990년대중반 : 출산억제의지난날
1960년대들면서정부는증가하는인구문제를심각한사회적손실과

경제적침체와관련지었다. 이에따라인구정책을중요한국가시책으로

간주하여 인구조절 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계획,

해외이민등이었다. 가족계획은주로국내인구를강제적또는자율적

으로 조절하는 정책이라면, 해외이민은 국내인구를 외국으로 보냄

으로써총인구의증가폭을축소시키고, 이들을통해국내경제적동력을

얻으려는것과도관련된다. 

인구정책이 국가현안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될 무렵이었다. 이 시기 정부는‘가족계획’운동을 통한

인구억제를 경제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보건사회부는

이와 맞물려 연차별 주요 업무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해외

이주법」(법률제1,030호, 1962. 3. 9)을 제정하여, 브라질등남미와

파라과이등해외이민정책도추진하게된다. 인구정책이주로경제개발

과연계하여추진되었으며, 정부는제1차 경제개발(1962~1966) 기간

동안인구증가율을2.7%로감소시킨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년, CET0069835)

▶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내용(1981년,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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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UN 등의지원아래각종학교의교육과정에도인구교육을반영시키고,

교과내용에인구억제의당위성을홍보함으로써, 인구문제는더이상사회일반

인들의문제가아니라학생때부터착실하게배우고실천해야할분야로인식

되었던것이다. 한편정부는법적으로소득세등에서출산아동2인이하가정

의혜택을보장하였다. 1971년 7월에는‘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기능을발전

시켜, ‘가족계획연구원’이특수법인체로설립되었다. 가족계획연구원은가족

계획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조사연구, 분석평가, 교육훈련등의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널리 유행하였던 표어와 슬로건은‘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하루앞선가족계획10년앞선생활안정’등이다. 특히, 대한가족

계획협회는 남아 선호사상의 타파와 2남 1녀의 사회적 관념을 없애기 위해

1972년을‘둘낳기 운동의 해’로 설정하여, 전국적인 운동을 펼쳤다. 이후에

도대한가족계획협회는‘임신안하는해’, ‘남성이더피임하는해’등을위해

캠페인을벌였다. 정부의제도적방안으로는공공아파트의분양혜택, 소득세

감면, 예비군훈련시정관수술을자원할경우면제한다는정책도강구되었다.

또한1973년에는「모자보건법」(법률제2,514호, 1973. 2. 8)을제정하여출산

조절을 목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을 합법화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가족계획은거리곳곳에서다양한수단으로홍보되었다. 방송매체는

물론담배값, 우표, 주택복권, 표어, 포스터등이봇물처럼국민들의일상으로

파고들면서, 인구문제는일상이되었던것이다. 

1980년대들면서우리나라인구는 4,000만이넘어섰다. 1980년대초부터

정부는「인구증가억제방안」등을마련하여, 매년인구억제를정부각부처에서

긴밀한연계를갖고추진토록하였다. 물론지방의공공기관은물론민간에서도

대대적으로펼쳐졌다. 방송매체를통해서도‘우리는초만원’등으로4,000만

에대한경각심을연일홍보하였고, 급기야‘둘낳기운동’을포기하고, ‘하나

낳기’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은 1983년에 대체출산율(PRL,

Population Rate of Level)인2.1 이하로내려갔다.인구억제의가시적효과로

추진되었던사례가‘인구시계탑’을국민이쉽게볼수있는역이나광장등에

설치되었다. 

주관부서였던 보건사회부는 매년 업무보고에서 인구억제의 기본방침과

연차별계획을주요업무로추진하였다. 특히 1983년부터정부는그간농민

중심의가족계획을도시민을대상으로바꾸어나갔다. 급격한도시화로인해

농촌은노령화로중·장년층의비중이높아지는반면, 도시는젊은층의활동

▶제5차 5개년경제사회발전 계획 인구부문
계획(안)(1981년, BA0143173)

▶가족계획 메달(1970년대, 개인 소장)

▶인구증가 억제방안(1981년, HA0000237) ▶인구폭발 방지 범국민 결의 캠페인 협조
(1983년, BA0793327)

▶하나낳기 표어(1980년대, 개인 소장)

공간으로변화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민을 대상

으로인구정책의효과를거둘필요가있었던것이다. 이시기

유행했던슬로건은‘신혼부부첫약속은웃으면서가족계획’,

‘하나씩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낳아 일등국민’,

‘둘도많다’등이었다. 특히1983년7월인구4,000만이넘은

것을 계기로, ‘인구폭발’이라는 용어가 부각되었다. 정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는‘인구폭발’방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한편, 인구증가의심각성을홍보하였다. 

인구억제정책은 1990년대초부터조금씩변화를겪었다.

즉노령인구의증가와더불어출산율저하가초래할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관련 전문가나 연구기관에서 지적하였고,

정부는1996년30여년간추진해왔던‘인구억제’를포기하고,

출산장려를주요골자로하는‘신인구정책’을수립하기에이르

렀던것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주요 이슈였던 인구정책은 광복 이후

부터1990년대중반까지극심한격동기를거치면서, 출산억제

에서출산장려로변화되었던것이다. 이시기국민들은출산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다. 정부는 물론 지방 공공기관,

각종 협회 등의 계몽과 홍보 등은 늘어나는 인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달려왔던현실은지난30년의상황이그대로담겨

있기때문이다. 그러한사회적경험이토대가되어, 1990년

대중반이후부터새롭게추진된‘신인구정책’은적정인구를

통해미래를준비한다는국가의비장한각오가반영된것이

었다.

1990년대중반이후 : 출산장려, 미래사회의희망
1996년부터 정부는 인구자질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주요

골자로하는‘신인구정책’을수립하기에이른다. 신인구정책

의 주요 추진 내용은‘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출생성비의균형, 인공임신중절방지, 남녀평등및여권

신장, 청소년의성활동예방, 가족보건및복지증진’등이다. 

신인구정책의여러정책가운데저출산, 고령화, 결혼연령

의상승문제등은향후국가경쟁력과지속성장과도연계되기

때문에, 출산장려와이를위한다양한지원을위한제도적·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도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현저히떨어짐으로써, 정부는대대적인조치를취하였다. 정부는2004년2월

에‘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2005년에는대통령직속으로‘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를출범시켰다. 그리고2004년1월에는‘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

위한국가실천전략’을발표하였고, 2005년 5월에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법률 제7,496호)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목적은“저출산 및

인구의고령화에따른변화에대응하는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삶의질행상과국가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한다는것이었다.

저출산으로국가경제에끼치는영향은상당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우선

경제성장의둔화로노동공급의감소, 노동생산성저하, 노령인구의증가등으로

저축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악화등이야기된다는것이다. 또한

피부양노령인구가급증함으로써이들에대한부양비가크게증가하여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2006년 통계청은「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하여, 205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4,200만으로 감소한

다는충격적인통계를발표하였다. 인구감소는비단산술적인것이아니라인

구의 고령화, 경제인구의 감소, 국가경쟁력의 약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때문이다. 최근유행하고있는대표적인슬로건은‘자녀에게가장

큰선물은동생입니다’·‘저출산했어요’등이다. 

이러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을구축하고, 이후2020년까지출산율회복과고령사회성공적대응

이라는장기계획을수립하기에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2006년에「새로마지

플랜 2010」계획을수립하였고, 최근에는「새로마지플랜 2015」를수립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기본대책으로삼고있다. 특히, 「새로마지플랜2010」의

기본계획에서는‘출산·양육에어려움이없는환경을조성하여개인과가족

의행복을증진시키고국가차원의출산율회복기반을마련하고, 안정적이고

활기찬노후생활기반구축을통해노인의삶의질개선과저출산·고령화의

국가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등 주요정책으로

강조되었다. 이를위한추진과제로‘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질향상기반구축, 미래성장동력확보’가제시되었다. 이 가운데출산

과 양육에 있어서는‘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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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구축하고, 가족친화와양성평등이라는사회문화를조성’하고, ‘고령

사회의삶의질향상기반구축’으로는‘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건강과의료

보장체계구축, 노인친화적사회기반조성’등이계획되었다. 

「새로마지플랜 2015」는‘점진적출산율회복과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을 목표로, 4대 분야 231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계획은 기존

저소득층위주지원에서탈피하여맞벌이가구와베이붐세대로대상을확대

하고, 정부중심에서벗어나기업과국민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

다양한정책이강조되었다. 이계획의주요지원내용은‘일과가정의양립지원,

결혼·출산지원, 보육·양육부담경감, 다자녀가정지원, 베이붐세대은퇴

지원, 현세대노인지원’등이다. 

지난세대와오늘날세대의결혼관·출산관은현격히다르다. 지난세대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서 인구억제를 경험했다면,

오늘날세대는독신세대증가와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등이사회적

추세의하나이다. 이에국가는인구억제를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추진했던

시기와 달리 오늘날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있다. 

▶출산장려 포스터(2009년, 보건복지부)

▶장래인구추계(2006년, 통계청)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2008년,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0년, 보건복지부)

▶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보도자료, 2009. 02. 20) 

<인구 추이 : 1980~2008년>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성별

남자 여자

연령 3계층별

0~14세 15~64세 65세이상

1980 38,124 19,236 18,888 12,951 23,717 1,456
1990 42,869 21,568 21,301 10,974 29,701 2,195
2000 47,008 23,667 23,341 9,911 33,702 3,395
2001 47,357 23,843 23,514 9,854 33,925 3,578
2005 48,138 24,191 23,947 9,241 34,530 4,367
2006 48,297 24,268 24,030 8,996 34,715 4,586
2007 48,456 24,344 24,112 8,734 34,912 4,810
2008 48,607 24,416 24,191 8,458 35,133 5,016

필자소개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에서 콘텐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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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의길라잡이

「2011 대통령기록물
기술서집」

대통령기록관에서는이렇게이관된역대대통령기록물을대상으로검색과활용을위해분류, 정리

기술작업을진행하였다. 이렇게기술작업까지완료된전자, 비전자(종이류) 대통령기록물을대상

으로, ‘대통령’별로 구분하고, 기록물 군을 나타내는 최상위 관리단위인‘레코드그룹(RG)’부터

기록물계열을나타내는레코드그룹하위관리단위인‘시리즈(S)‘까지의계층별기술내용을정리

하였다. 필요에따라각단계는서브계층(SRG : 서브레코드그룹, SS : 서브시리즈)이세분화되어있다.

전체기술항목은7개영역29개항목으로구분되지만기술서집에는기록물이용에유용한12개항목

(대통령, 기관, 분류계층, 분류계층번호, 구분, 생산년도, 기록물수량, 생산자명, 행정연혁, 범위와

내용, 정리체계, 언어와문자)이약800페이지로정리되어있다.

각각의항목에대한설명은아래와같다. 

분류계층명
- 대통령→기관(RG) → 처리과(S)의 분류계층에대한명칭
- 서브계층구별자는‘-’, 레코드그룹, 시리즈계층구별자는‘/’로한다. 
- 편의상 KR/PA 명칭은생략하고대통령명부터표기

대통령 기록물의생산년도와관련된대통령명

기관 기록물을생산한기관명

분류계층 분류계층의단위

분류계층번호

- 전체 분류계층의코드번호
- 예 : KR/PA/P12/RG1-1-1/S1-1
▶한국/대통령기록관/노무현 대통령/대통령비서실-비서실장실-총무팀/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행정관

구분
- 수집된방법
- 기술서집대상기록물의이관방법은모두‘이관’

생산년도
- 기록물의생산년도 - 종료년도
- 생산년도를모르는‘미상’과추정을의미하는〔 〕도포함

기록물수량 전자기록물수량-권, 비전자기록물수량(문서, 간행물)- 권

생산자명 기록물의생산, 축적, 유지에책임이있는기관이나개인의이름

행정연혁

-기록물생산자에관한설명및정보
- 생산자가여러개로존재하는경우에는여러개의생산자별행정연혁을기술하거나생산자를
포함하는상위단의행정연혁을기술

- 행정연혁에는 설치근거, 역대 위원장, 이전기관, 이후기관, 조직변동이력, 상위조직, 하위
조직, 주요업무에관한해당사항이있는내용을기술

범위와내용
- 기록물이나기술단위가가지고있는특성및내용정보의요약
- 레코드그룹범위와내용에는전자기록물유형및웹기록의주소포함

정리체계

- 기술단위의내부구조·질서및분류체계정보
- 기록물의분류기준및시리즈하위단인파일명이포함
- 파일명은기술단위의가나다순으로정렬
- 파일명은 부서의 고유업무명과 공통업무로 분류되며,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파일은‘파일
명@부서명’의형식으로표기

언어와문자 기술단위에서사용된언어

䥄김은형 대통령기록관기록연구사

대통령기록물의길라잡이「2011 대통령기록물기술서집」

대통령기록관에서는 2008년 2월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의 검색을 위해 기술(Description) 내용을 담은「2011

대통령기록물 기술서집」을 발간하였다. 기록물 기술은

국제기록물기술규칙(ISAD(G))을 준용한 규칙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내용·현황을 정리해 주는 기록

관리의기본원칙이자기록물의이용을돕는검색도구이다.

이런기술내용으로대통령기록물이어떤생산기관에서

어떤형식으로, 어떤내용을담았는지한눈에파악할수

있다. 

본기술서집에서는2007년「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이하법률)이제정된후생산기관에서대통령기록관

으로 최초로 이관된 박정희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까지, 77개기관, 563개처리과의전자·비전자(종이류)의

기술내용을담았다. 

대통령기록관에서보유하고있는대통령기록물은법률

제정전관리하고있던기소장기록물과법률제정이후

2008년 이관된 기록물로 구분된다. 그 중 2008년 2월

이관분에는 16대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보유하고있던박정희대통령기록물부터김대중

대통령기록물까지함께포함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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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기술서집 대통령별 본문 예시>

<대통령기록물 기술서집 본문 예시>이렇게제공되는기술내용으로각계층이포함하는기록물의내용이나이력을확인함으로써전체

적인기록물윤곽을확인할수있다. 

이번기술서집은대통령기록관에서처음발간하는기술서집으로, 생소할수있는검색도구의이용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7명의 대통령은 각기 다른 색 패턴으로 구분을

하였고본문의모든페이지우측에대통령명, 기관명을표기하여방대한페이지의분류체계안에

서의가이드를제공하였다. 제목은대통령명부터마지막분류계층까지를표기하고페이지에서보고

있는마지막계층을활성화된색으로구분하였다. 제목상의계층구분은‘▶’, 서브계층은‘━’로

구분하고, 제목 아래 계층별 막대를 구성해 해당하는 계층(RG/SRG/SSRG/S/SS)에만 활성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어떤 페이지에서도 대통령명, 기관명, 계층명, 분류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하였다. 또한, 기술서집설명과이용하는방법을담은일러두기와계층명에대한목차, 가나다

순색인을제공하여검색의편의를제공하였다. 

노무현대통령재임시기의대통령비서실
하위비서실장실내의제2부속실시리즈

현재제2부속실의계층정보 S(시리즈)

현재 계층의 해당 대통령명,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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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검색을위해서는우선원하는기록물의생산시기에재임한대통령을선택하고관련업무를

담당한기관, 부서를찾아해당내용이‘범위와내용’및‘정리체계’에있는지확인한다. 확인된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열람실에열람신청을통해, 일부비공개기록물만제외하고이용할수있다.

책으로발간된기술내용은단순히발간으로끝내지않고, 하위단계기술시발생할수있는수정,

추가 내용을 반영하여 대통령기록관 웹포털(www.pa.go.kr) 기록검색 →계층검색에서도 실시간

으로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현재진행중인파일기술에대한내용도계속적으로업데이트할

수있도록할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을이용할때에는다양한이용요구에따라이에적합한다양한검색도구가제공되

어야할것이다. 이노력의일환으로대통령기록관에서는기록물철단위목록이나기술내용을동시에

관리하고있다. 이렇게여러검색방법을구비함으로써이용자들은단순한낱권의기록물에직접

접근해야할때는목록을검색해찾고, 키워드를모르는대통령기록물의주제를찾아야할때는기술을

통해구조화된계층을따라내려가면서관련주제묶음을찾아이용할수있다.

앞으로도대통령기록관은시리즈하위단계인파일분류를포함하여기소장기록물, 대통령선물,

행정박물등의기록물기술을완료하여, 관련내용을함께공유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아무쪼록

이번기술서집이 대통령기록물을 이해하고, 대통령기록물의 검색을 쉽게 하는데 소중한 안내서가

되길기대한다.  <대통령기록관 웹포털 기술 내용>

필자소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대통령기록관 정리기술과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정리·기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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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음력 8.15)을맞이하여, 국가기록원은우리고유민족문화를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민족 대 명절 추석’을 9월의 기록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래서‘추석’관련 문서 8건, 시청각 13건' 등 총 21건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서비스 한다.

기록으로보는추.석. ▶추석을 맞이하여 귀성객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귀성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1972)

▶추석을맞이하여가족끼리송편을빚는정겨운모습(1957)

▶추석날경복궁을찾은시민들(1977)

▶추석날성묘하는모습(1961)

<서비스 기록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1986년), 1987년도 추석절

귀성객 특별수송대책(1987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추석맞이

범국민 새마을 대청소 실시계획(1992년), 추석연휴 종합대책 등 문서

8건

▶추석 귀성객 모습(1972년), 재일동포 추석 성묘단을 위한 서울시민 환영

대회(1975년), 추석 귀성객인파, 성묘 및임진각망향제(1977년), 한가위

등시청각 13건

음력 팔월 보름, 팔월의 한가운데 날을 뜻하는‘추석’은 설날과 쌍벽을

이루는우리나라고유명절로, 전통적으로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가위,

한가위, 중추(中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 등의다양한이름으로

일컬어져왔다. 

추석연휴와관련된주요기록물을살펴보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1949년)은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중개정령안」(1986년)은우리고유명절인추석을보다내실있고

보람되게보내도록권장하며, 경로효친사상등전통문화를계승하는국민축제

일로발전시켜추석다음날을공휴일로추가지정하여추석연휴제를처음도

입한내용이담겨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89년)은 민족자존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향을찾는국민의편의도모와국민생활수준향상에따른여가

선용등을위하여종전의2일연휴제를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까지쉬는

3일연휴제로변경하였음을알수있다.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추석선물의 양상도 시대에 따라 점차 바뀌어

1950~60년대에는가까운친인척끼리소박하게새옷이나양말등을, 공산품

이용이 늘어난 1970년대에는 조미료나 비누, 치약 등의생필품이, 경제수준

이 큰 폭으로 성장한 1980년대에는 선물세트가 주를 이루었다.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1990년대에는 상품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웰빙을 중시하는

2000년대에는농산물을주고받는분위기가고조되고있다.

또한, 정부가추진한내용을살펴볼수있는「추석연휴종합대책」(2000년)에

따르면, 당시소비자물가를연평균2.5%로안정시켜저물가기조를정착시키고,

제수용품과 주요 서비스요금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가계안정을도모하고자사과, 배, 쇠고기등농축수산물14개, 참치캔, 식용유등

공산품5개, 이·미용료, 목욕료등서비스요금6개등총25개의품목을관리

대상품목으로선정하여물가안정에주력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이상과같이고유명절추석을맞이하여, 서구화·핵가족화되어가는요즘,

추석 관련 기록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계기가되리라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http://contents.archives.

go.kr) ‘이달의기록’코너에서확인할수있다.

기록으로보는추석기록의 발견Record

䥄편집실

▶재일동포 추석 성묘단을 위한 서울
시민환영대회(1975)


